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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여성노동의 변화와 

과제를 모색하다 ’

 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, 제2차 성 평등 포럼 주최
 - 코로나이후 여성노동시장의 위기와 취약성, 대응방안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조명
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사진 자료 있음]

○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(소장 이수인)는 29일 오후 2시‘코로

나19와 젠더위기: 여성노동 변화와 과제’를 주제로 제2차 전북 

성 평등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(ZOOM) 방식으로 개최하였다. 

○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의 위기는 남성보다 노

동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더 집중,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

고 비대면으로 인한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와 디지털, 신기술기반 

일자리 지형변화는 향후 여성노동을 어떻게 위협할 것인지에 대

한 전망 등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. 

○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혜자(한국고용정보원, 연구위원)는 여성 고

용취약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, 음식숙박, 교육서비

스 및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코로나의 악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돌봄

노동의 중심에 선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적 개선과 사회안전

망의 필요성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. 

○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재난시기에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부

당한 요구나 조치, 강요 등에 대해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

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정부의 대

책, 지침을 이끌어 내는데 사회적 관심과 협력의 필요성, 피해자 

노동구제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. 

○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일상화와 장기

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와 여성고용의 구조적 취약성, 비대

면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 변화가 향후 여성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력

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용충격 회복에 대한 여성 

노동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

고 평가했다. 

 


